
Ⅰ.  서서 론

저작 기능은 인간의 생존, 초기 구강 기능 및 말소리 산

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상 영유아들은 출

생 시부터 엄마의 젖을 빨고 삼키면서 혀, 입술, 아래턱 등

의 조음기관을 긴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된다(Bobath

Centre, 1997). 특히 영유아들은 생후 3개월부터 이유식

을 먹기 시작하면서 혀, 입술, 아래턱 등의 움직임 범위 및

횟수가 변화하기 시작한다(Morris & Klein, 1987). 그 뒤

생후 5개월에 이유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 구강에 넣고 우물거리면서 놀고, 부모가 제공하는 부

드러운 재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초기의 저작 형태(munching)를 띄게 된다. 또한 생후

6~8개월에 삶은 고구마와 같이 다소 단단한 음식을 먹으

면서 아래턱을 상하, 좌우 및 회전하여 움직이는 성인의

저작 형태와 비슷하게 닮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유

아들은 저작 능력이 발달되어 간다(하정훈, 2003; Bobath

Centre, 1997; Morris & Klein, 1987; 2000). 

이러한 영유아들의 저작 능력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영

향을 받을 수 있다(Behan, 2008). 첫째, 저작 기능은 단단

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음식의 재질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Morris & Klein, 1987, 2000). 음식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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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관련하여 Piancino, Bracco, Vallelonga, Merlo와

Farina(2008)은 단단한 재질의 껌과 부드러운 재질의 껌

을 정상 성인 12명에게 저작하도록 한 뒤에 아래턱의 움

직임 범위를 연구한 결과, 대상자들은 각각 다른 재질의

껌을 씹을 때 아래턱의 좌우 및 상하 움직임 범위에서 차

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Gisel(1988)은 5~8세 아동

을 대상으로 고체, 점성(viscous) 및 퓨레 상태의 음식에

대한 저작 시간을 연구한 결과, 고체 음식을 저작하는 시

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둘째, 저작 기능은 생

활환경, 즉 음식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

라 영유아들은 주로 백미를 먹지만, 미국 영유아들은 식

빵, 롤빵 및 베이글을 주로 먹는다. 또한 우리나라 영유아

들은 김치, 배추와 같은 채소를 주로 먹지만, 미국 영유아

들은 양배추와 같은 채소를 주로 먹는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식생활의 차이가 초기 저작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작 기능은 연령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Gisel(1991)은 6개월~2세 영유아들

을 대상으로 한 저작 기능의 발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영유아들이 음식을 저작하는 시간이 짧았다고

하였다. 또한 Morris(1982)는 출생에서 2세까지의 종단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작 기능이 신속하게 발달

한다고 하였다.

국외에는 영유아들의 저작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Gisel, 1991; 1994; Gisel,

Alphone, & Ramsay, 2000; Morris, 1982). 예를 들면

Morris(1982)의 Pre-Speech Assessment Scale은 정

상 발달과 비정상 발달의 영역으로 나뉘어 1~24개월 아

동의 섭식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때 사용하는

음식은 건포도, 쿠키와 Graham 비스킷 등을 사용한다. 이

러한 검사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된 음식 재질, 음

식 종류, 연령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저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음식

재질 혹은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나 저작 시간과 같은 저

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는 물론이거니와 그

기준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 영유아들의

저작 능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국내 영유

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윤병완, 1997). 

이에 연구자들은 국내∙외 음식을 재질에 따라 반유동식

과 고체식으로 나누고, 고체식을 다시 무른 고체 음식, 단

단한 고체 음식 및 질긴 고체 음식으로 세분화하여 2~4세

정상 영유아들에게 저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음식 및 국외 음식과 연령 간에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

수와 저작 시간의 차이가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용어의 정의

1) 음식 재질(texture)

음식 재질이란 음식의 점도, 경도 및 밀도를 말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 음식의 재질은 Tcheremensk과

Gisel(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반

유동식과 고체식으로 나누었고, 고체식을 다시 무른 고체

음식, 질긴 고체 음식, 그리고 단단한 고체 음식으로 나누

었다.  

Ⅱ.  연연구 방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4세 정상 영유아들(남: 21명, 여: 9명) 30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4~36개월 아동들은 17명,

37~48개월 아동은 13명(평균 연령 34개월)이었다. 대상

영유아들은 먼저 보호자 혹은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운동,

정서, 언어 등과 같은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으

며, 빨기, 삼키기 및 씹기와 같은 섭식 기능도 정상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서 정상으로 평가되었고, 연구자의 지시를 최소한 이

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연구의 특성 상, 음식물을 입

안으로 넣어주었을 때 반응이 없는 영유아들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도구

1) 음식 선정

본 연구에서 대상 영유아들이 먹은 국내 음식은 유윤희

와 이현옥(2001), 하정훈(2003) 및 안산1대학부설 어린

이집(2009)의 식단 및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들을 참

고하여 1~4세 영유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목

록화 하였다. 국외 음식은 Behan(2008), Fox와

Pac(2003) 및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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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영유아들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소비하는 음

식의 리스트 중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가장 빈번하게 섭취

하고 섭취 방법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음식들을 목록화

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 음식 목록과 국외 음식 목록을 식

품 영양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 8가지 음식을 최종적으

로 선정하였다(표 1).

3. 연구 절차

1) 전체 실험 실시 절차

본 연구는 모든 대상 영유아들이 국내 음식과 국외 음식

을 각각 저작하도록 하는 피험자 내 설계(within subject

design)를 사용하였다(표 1). 30명의 영유아들 중 15명은

국내 음식들을 먼저 저작하고, 나머지 15명은 국외 음식

들을 먼저 저작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 음식과 국외 음

식이 각각 4가지이기 때문에, 음식의 저작 순서에 따른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영유아들에게 음식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여 저작하도록 하였다. 실험 실시의 예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각 음식을 3회 먹도록 하였고, 이전

에 저작한 음식이 다음 음식을 저작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을 다 먹고 난 것을 확인 한 후에

다음 음식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을 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실험 방법을 보

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호자에게 연구에 사용할

음식물들을 미리 먹어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동의

서를 얻었다. 이 실험은 경기도와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서 실시되었고, 영유아들이 실험 이전에 먹은 음식에 의한

포만감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식사

나 간식을 먹은 뒤 90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하였다. 

2) 음식별 실험 실시 절차

(1) 반유동식 저작하기

반유동식 저작하기는 국내 음식으로 진 죽, 국외 음식으

로 사과소스를 사용하였다. 진 죽은 국내 유명 죽 전문점

에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하였고, 사과소스는 미국 Gerber

사에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혼자 착석이 가능한 영

유아의 경우, 연구자와 영유아 사이에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영유아 앞에 진 죽과 1회용 숟가락을 제시

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가 1회용 숟가락으로 진 죽을 떠

서 입 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만약 혼자 착

석이 가능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영유아를 한

손으로 안은 상태에서 1회용 숟가락으로 진 죽을 떠서 입

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

죽을 저작하는 활동을 2회 더 실시하였다. 사과소스도 동

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횟수를 실시하였다. 음식의

양에 따라 저작하는 횟수와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 죽과 사과소스를 1회 제시할 때 동

일한 양(2.5g)을 주었다. 

(2) 고체 음식 저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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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음식 재질에 따른 분류

음 식 재 질 국 내 국 외

반유동식 진 죽 사과소스

고체식 무른 밥 구운 식빵

단단한 새우깡 Graham 비스킷

질긴 김치 캔에 든 과일

표 2. 실험 실시의 예

아동명 실시 순서

유아 1 국내반유동식→국내 무른 고체 음식→ 국내 단단한 고체 음식 → 국내 질긴 고체 음식

유아 2 국외 단단한 고체 음식 → 국외 반유동식 → 국외 무른 고체 음식 → 국외 질긴 고체 음식

유아 3 국내 무른 고체 음식 → 국내 단단한 고체 음식 → 국내 질긴 고체 음식→ 국내 반유동식

유아 4 국외 질긴 고체 음식 → 국외 무른 고체 음식 → 국외 반유동식 → 국외 단단한 고체 음식



① 무른 고체 음식 저작하기

무른 고체 음식 저작하기는 국내 음식으로 밥, 국외 음

식으로 구운 식빵을 사용하였다. 반유동식 음식 저작 과정

처럼, 혼자 착석이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 연구자와 영유아

사이에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영유아 앞에 밥과

1회용 숟가락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가 1회용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 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

였다. 만약 혼자 착석이 가능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연

구자가 영유아를 한 손으로 안은 상태에서 1회용 숟가락

으로 밥을 떠서 입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밥을 저작하는 활동을 2회 더 실시하였

다. 구운 식빵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횟수를

실시하였다. 음식의 양에 따라 저작하는 횟수와 시간에 영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밥과 구운 식빵을 1회

제시할 때 동일한 양(1.5g)을 주었다.  

② 단단한 고체 음식 저작하기

단단한 고체 음식 저작하기는 국내 음식으로 새우깡, 국

외 음식으로 Graham 비스킷을 사용하였다. 반유동식 음

식 저작 과정처럼, 혼자 착석이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 연

구자와 영유아 사이에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영

유아 앞에 새우깡과 1회용 숟가락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

음, 연구자가 1회용 숟가락으로 새우깡을 입 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만약 혼자 착석이 가능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영유아를 한 손으로 안은 상태에

서 1회용 숟가락으로 새우깡을 입속으로 넣어 주어 저작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새우깡을 저작하는 활동

을 2회 더 실시하였다. Graham 비스킷도 동일한 방식으

로 그리고 동일한 횟수를 실시하였다. 음식의 양에 따라

저작하는 횟수, 시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새우깡과 Graham 비스킷을 1회 제시할 때 동일한

양(0.3g)을 주었다.

③ 질긴 고체 음식 저작하기

질긴 고체 음식 저작하기는 국내 음식으로 김치, 국외

음식으로 캔에 든 과일을 사용하였다. 반유동식 음식 저작

과정처럼, 혼자 착석이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 연구자와 영

유아 사이에 책상을 두고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영유아 앞에

김치와 1회용 숟가락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가

1회용 숟가락으로 김치를 입 속에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만약 혼자 착석이 가능하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영유아를 한 손으로 안은 상태에서 1회용 숟가

락으로 김치를 입 속에 넣어 주어 저작하도록 하였다. 이

러한 과정으로 김치를 저작하는 활동을 2회 더 실시하였

다. 캔에 든 과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횟수

를 실시하였다. 음식의 양에 따라 저작하는 횟수와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치와 캔에 든 과

일을 1회 제시할 때 동일한 양(1g)을 주었다.

3) 자료 수집

대상 영유아들이 각 음식을 저작하고 삼키는 모든 과정

을 비디오카메라(SONY CDR-DVD803 NTSC)로 촬영

하였다. 이때 대상 영유아들이 음식을 저작하는 동안의 아

래턱의 상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비디오카

메라와 영유아 사이의 거리를 1.8m로 하여 대상 영유아의

앞∙외측면(45�)을 촬영하였다.

4) 측정 방법

(1) 저작 횟수

연구에서 대상 영유아들이 각각의 음식들을 저작한 횟

수는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음식이 영유아의 구

강 안에 들어간 직후부터 아래턱이 움직여서 위턱에 닿을

때마다 1회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3회 실시하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2) 저작 시간

이 연구에서 대상 영유아들이 각각의 음식들을 저작한

시간은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최초 음식이 영유

아의 구강 안에 들어간 직후 아래턱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

점부터 삼키기 직전까지로 계산하였고, 초시계로 측정하

였다. 이러한 과업을 3회 실시하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5) 신뢰도

연구에서 대상 영유아들의 각 음식별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의 제 1 연구

자와 1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섭식과 관련한 치료 경력이 있는 언어치료사가 다른 장소

에서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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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자료는 전체 대상 영유아 30명의 자료들 중 10명

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저작 횟수에 대한 신뢰도

는 89.9%를 나타내었고, 저작 시간에 대한 신뢰도는 90%

를 나타냈다. 또한 평가자 내 신뢰도는 제 1 연구자가 초기

평가동안 녹화한 것을 바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비교

하였고, 저작 시간과 저작 횟수에 대한 평가자내 신뢰도는

각각 89%와 91%로 나타났다. 

4. 자료 처리

국내 음식 및 국외 음식과 연령 간에 대상 영유아들을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으로 나누어 저작횟

수와 저작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 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

고,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결 과과

1. 국내∙외 음식과 연령에 따른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 비교

1) 진 죽 및 사과소스와 연령에 따른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진 죽, 국외 음식으로 사과소스에 대한 저작 횟

수를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영유아 집단은 진 죽에서

8.81회(±4.47), 사과소스에서 4.96회(±2.47)로 나타났

고, 37~48개월 영유아 집단은 진 죽에서 9.94회(±5.87),

사과소스는 4.71회(±2.55)로 나타났다. 진 죽 및 사과소

스와 두 집단 간 저작 횟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 간에 상호작용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식의 주효과를 보면, 음식에 따른 저작 횟수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밥 및 구운 식빵과 연령에 따른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밥, 국외 음식으로 구운 식빵에 대한 저작 횟수

를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영유아 집단은 밥에서 11.46

회(±5.61), 구운 식빵은 19.83회(±9.71)로 나타났고,

37~48개월 영유아 집단은 밥에서 13.09회(±7.24), 구운

식빵은 19.83회(±9.71)로 나타났다. 밥 및 구운 식빵과

두 집단 간 저작 횟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 간에 상호작용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식의 주효과를 보면, 음식에 따른 저작 횟수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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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 죽과 사과소스 및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318.926 3 106.309 6.343

절편 3029.856 1 3029.856 180.774

연령 2.970 1 2.970 .177

음식 308.766 1 308.766 18.422***

연령 * 음식 7.190 1 7.190 .429

오차 938.586 56 16.760

합계 4287.368 60

수정 합계 1257.512 59
***p<.001



3) 새우깡 및 Graham 비스킷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새우깡, 국외 음식으로 Graham 비스킷에 대한

저작 횟수를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새우깡에서

15.48회(±3.17), Graham 비스킷에서 13.16회(±4.81)

로나타났고, 37~48개월 영유아 집단은 새우깡에서

12.14회(±5.21), Graham 비스킷은 14.89회(±3.82)로

나타났다. 새우깡과 Graham 비스킷 간 두 집단의 저작 횟

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5와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연령과 음식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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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밥과 구운 식빵 및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868.042 3 289.347 5.433

절편 15436.254 1 15436.254 289.817

연령 10.550 1 10.550 .198

음식 848.256 1 848.256 15.926***

연령 * 음식 9.236 1 9.236 .173

오차 2982.673 56 53.262

합계 19286.969 60

수정 합계 3850.715 59
***p<.001

표 5. 새우깡 및 비스킷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106.375 3 35.458 1.892

절편 11617.077 1 11617.077 619.957

연령 9.793 1 9.793 .523

음식 .670 1 .670 .036

연령 * 음식 95.912 1 95.912 5.118*

오차 1049.357 56 18.739

합계 12772.809 60

수정 합계 1155.732 59
*p<.05



4)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김치, 국외 음식으로 캔에 든 과일에 대한 저작

횟수를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김치에서 14.08

회(±11.07), 캔에 든 과일에서 15.11회(±5.37)로 나타

났고, 37~48개월 집단은 김치에서 14.68회(±6.79), 캔에

든 과일에서 15.90회(±7.06)로 나타났다.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두 집단의 저작 횟수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

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으며, 둘째, 연령 및 음식에 따른 저작 횟수에

따른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외 음식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 비교

1) 진 죽 및 사과소스와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진 죽, 국외 음식으로 사과소스에 대한 저작 시

간을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진 죽에서 8.96초

(±4.45), 사과소스에서 5.56초(±2.55)로 나타났고,

37~48개월 집단은 진 죽에서 8.45초(±4.45), 사과소스

는 7.20초(±10.05)로 나타났다. 진 죽 및 사과소스와 두

집단간의 저작 시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이원분산분석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으며, 연령 및 음식에 따른 저작 시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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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횟수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26.378 3 8.793 .142

절편 13397.296 1 13397.296 216.672

연령 7.716 1 7.176 .116

음식 19.074 1 19.074 .308*

연령 * 음식 .128 1 .128 .002

오차 3462.594 56 61.832

합계 16886.268 60

수정 합계 3488.972 59
*p<.05

표 7. 진 죽 및 사과소스와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103.217 3 34.406 .936

절편 3411.247 1 3411.247 92.776

연령 4.834 1 4.834 .131

음식 80.898 1 80.898 2.200

연령 * 음식 17.485 1 17.485 .476

오차 2059.052 56 36.769

합계 5573.516 60

수정 합계 2162.269 59
*p<.05



2) 밥 및 구운 식빵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밥, 국외 음식으로 구운 식빵에 대한 저작 시간

을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밥에서 11.46초(±

5.61), 구운 식빵에서 19.77초(±5.90)로 나타났고,

37~48개월 집단은 밥에서 13.09초(±7.24),구운 식빵은

19.83초(±9.71)로 나타났다. 밥 및 구운 식빵과 두 집단

간 저작 시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 간에 상호작용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연령의 주효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식의 주효과를 보면, 음식에 따른 저작 시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3) 새우깡 및 Graham 비스킷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새우깡, 국외 음식으로 Graham 비스킷에 대한

저작 시간을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새우깡에서

12.17초(±4.22), Graham 비스킷에서 10.75초(±4.44)

로 나타났고, 37~48개월 집단은 새우깡에서 9.67초(±

5.11), Graham 비스킷은 11.42초(±2.13)로 나타났다.

새우깡 및 Graham 비스킷과 두 집단 간의 저작 시간의 차

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와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에 따른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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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밥 및 구운 식빵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582.295 3 194.098 3.551

절편 11544.001 1 11544.001 211.187

연령 124.906 1 124.906 2.285

음식 297.616 1 297.616 5.445*

연령 * 음식 159.773 1 159.773 2.923

오차 3061.096 56 54.662

합계 15187.393 60

수정 합계 3643.391 59
*p<.05

표 9. 새우깡 및 비스킷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50.817 3 16.939 .995

절편 7263.7407 1 7263.7407 426.665

연령 12.595 1 12.595 .740

음식 .412 1 .412 .024

연령 * 음식 37.810 1 37.810 2.221

오차 953.371 56 17.024

합계 8267.928 60

수정 합계 1004.188 59



효과도 없었으며, 둘째 연령 및 음식 에 따른 저작 시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 비교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을 대상으로 국내

음식으로 김치, 국외 음식으로 캔에 든 과일에 대한 저작

시간을 비교한 결과, 24~36개월 집단은 김치에서 10.84

초(±8.87), 캔에 든 과일에서 13.24초(±5.47)로 나타났

고, 37~48개월 집단은 김치에서 10.96초(±6.65), 캔에

든 과일에서 13.34초(±6.26)로 나타났다.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두 집단 간 저작 시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첫째 연령과 음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으며, 둘째 연령 및 음식에 따른 저작 시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고 찰찰

연구자들은 국내∙외 음식을 재질에 따라 반유동식과

고체식으로 나누고, 고체식을 다시 무른 고체 음식, 단단

한 고체 음식 및 질긴 고체 음식으로 세분화하여 24~36개

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의 영유아들에게 각각 저작하

도록 하여, 각 음식과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의 국내∙외 음식과 연령에 따른 저작

횟수에서 진 죽과 사과소스 간, 밥과 구운 식빵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김치와 캔에 든 과일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새우깡과 Graham 비스

킷 간에 연령과 음식 재질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진 죽과

사과소스에서 진 죽의 저작 횟수가 상대적으로 사과소스

에 비해 더 많았고, 밥과 구운 식빵에서는 구운 식빵의 저

작 횟수가 상대적으로 밥에 비해 더 많았다. 저작 횟수가

더 많은 진 죽과 구운 식빵은 상대적으로 사과소스와 밥에

비해 농도가 더 짙고, 이로 인하여 삼키기 쉽도록 음식덩

이(bolus)를 형성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반면 김치와 캔에 든 과일 간에 저작 횟수가 비슷한

이유는 첫째 두 음식이 기본적으로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

였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맛’이라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Brown & Dauchel, 2007).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영유아들 혹은 아

동들이 일상에서 주로 먹는 음식들과 관련하여 저작 횟수

와 같은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

다. 다시 말해, 외국 영유아들 혹은 아동들의 음식에 대한

저작 횟수 기준을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 무분별하게 적

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

가지 음식별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 간에 저

작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

횟수 측면에서 두 집단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이는 Gisel(1988)이 5~8세 아동들에게 고체, 점성과

반유동식을 제공하였을 때 반유동식 이외의 음식 재질에

서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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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김치 및 캔에 든 과일과 연령별 영유아들의 저작 시간의 이원분산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85.733 3 28.578 .595

절편 8778.067 1 8778.067 182.636

연령 .170 1 .170 .004

음식 85.562 1 85.562 1.870

연령 * 음식 .001 1 .001 .000

오차 2691.532 56 48.063

합계 11555.332 60

수정 합계 2777.264 59



다소 일치하였다. 반면, Gisel(1991)이 6~24개월 아동에

게 동일한 음식 재질을 저작하도록 하였을 때, 모든 음식

재질에서 연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와는 일

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Gisel(1991)의 연구 결

과의 차이는 치아(젖니; deciduous teeth)의 발달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젖니(혹은 유치)는 생후 24개월에

발달이 완료된다. 따라서 Gisel(1991)의 연구는 6~24개

월 사이의 아동들을 2~6개월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젖

니의 발달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 능력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 2세 미만의 어린 영

유아들에 대하여 국내 음식과 저작 능력 간에 관련 연구들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두 집단의 국내∙외 음식과 연령에 따른 저작 시

간에서, 밥과 구운 식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나머지 음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에서 저작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밥과

구운 식빵에서 구운 식빵의 저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

다. 이러한 이유는 같은 곡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구운

식빵은 삼키기 쉽도록 음식덩이를 형성하는 것이 상대적

으로 더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Brown & Dauchel,

2007). 비록 네 가지 음식 중 한 가지 음식에서만 저작 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영유아들 혹은 아

동들이 일상에서 빈번히 먹는 음식들에 대한 저작 시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은 필요할 것이다. 한편 4가지 음식

별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 간에 저작 시간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은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Gisel,

1988, 199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5~8세 아동에게

고체와 점성 음식을 저작하도록 했을 때 저작 시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Gisel(198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

하지만, 생후 6개월~2세의 영유아들에게 퓨레, 고체 및 점

성 음식을 저작하도록 했을 때 저작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는 Gisel(1991)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

다. 이 두 연구에서는 동일한 음식 재질과 방법을 사용하

였지만, 대상 아동의 연령의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연령이 저작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하여 저

작 기능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

하고 그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음식 재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일부 국내 음식과 국

외 음식 간에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음식과 국외 음식의 맛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인해 저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음식을 사용한 국외 영유아를 위

한 저작 평가 규준을 국내 영유아들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제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대상자의 수가 적어

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국내∙외 음식 간에 섭식 기능의 발

달에 대한 규준 자료로써의 활용에 제한이 있다. 둘째, 섭

식 방법에 따라서도 섭식 기능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국내 음식을 사용한 숟가락, 빨대, 젓가락 등과 같은

다양한 섭식 방법이 고려된 구강 기능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론

연구자들은 국내∙외 음식을 재질에 따라 반유동식과

고체식으로 나누고, 고체식을 다시 무른 고체 음식, 단단

한 고체 음식 및 질긴 고체 음식으로 세분화하여 24~36개

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의 영유아들에게 각각 저작하

도록 하여, 각 음식에 따른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첫째, 저작 횟수에서 진 죽 및 사과소스 그리고 밥 및 구

운 식빵에서는 각각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새우깡과 Graham 비스킷에서는 연령과 음식 재질에서 상

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한편 저작 횟수에서 24~36개월 집

단과 37~48개월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저작 시간에서 밥 및 구운 식빵과 연령에 따라 저

작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국내 음식 및

국외 음식과 연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저작 시간에서 24~36개월 집단과 37~48개월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음식에 따른 저작 횟수와 저작 시간에서 일부 차

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4~36개월 영유아

들과 37~48개월 영유아들의 저작 능력이 일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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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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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Chewing Skills for Normal Infants and Young

Children Between Korean and Foreign Food Texture

Kim, Sun-Hee*, M.Sc., S.T., Ahn, Jong-Bok**Ph.D., S.T. 

Nam, Hyun-wook***Ph.D., S.T., Kwon, Do-ha*, Ph.D., S.T.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Dep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 Audiology, Kaya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 Language  Rehabilitation,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chewing skills of normal infants

and young children between Korean and foreign food texture. 

Methods : 30 infants and young children, between 2 to 4 years old, participated in this study. Eight different

kinds of food were provided including porridge, apple sauce, rice, toasted bread,‘Schrimp chips', 'Graham

biscuits', kimchi, and tin-caned fruit.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chewing cycles for Korean and foreign food textu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orridge and apple sauce, and between rice and toasted bread. The

reciprocal interactions were observed between ‘Schrimp chips’and ‘Graham biscuits’. Second, chewing

tim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rice and toasted bread.

Conclusion :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ewing cycles and chewing times

between Korean and foreign food. It is likely that there are limitations when using foreign food  in the tests

for Korean childre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uitable food texture which can be used for Korean children.

From there, the battery of feeding skills to measure the oral motor functions can be developed and the

standards for the oral function development for Korean children can be established.

Key words : Battery of feeding skills, Chewing cycles, Chewing skills, Chewing times, Developing oral motor

function, Food texture


